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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
요양사 출근 후 전화 및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 혼자 계신 어르신이 

걱정이 되어 119로 연락하여 베란다를 통하여 문을 열게 되었음.

조치상황

1. 요양보호사가 08시 40분쯤 출근하여 30여 분간 벨을 누르고, 전화하고 

어르신이 준 열쇠로 문을 열어도 열리지 않아 어르신 걱정이 됨.

2.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어르신들 기력이 쇠하여 쓰려진 적이 빈번하여

어르신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, 센터로 연락하고 센터장님 지시하에 119

로 연락하게 됨

3. 119 요원이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베란다

로 들어가게 됨.

4. 베란다를 통하여 집안에 들어가니 어르신이 인기척도 없이 침상에 누워 

계심.

사후관리

1. 인기척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어르신이 걱정되어 119로라도 연

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, 맞는 열쇠를 어르신으로부터 받았으며 꼭 

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하심.

담당자의견

1. 평소에 인지기능 상태가 낮아 판단력이 없어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것

을 거부하심.

2. 혼자서 식사 및 약을 챙겨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, 요양보호사 도움이 

필요한 분이심.

3. 이후로는 꼭 문을 열어주기로 어르신과 약속을 함.






